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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010-7172-0072)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담당 : 서홍진 교육국장 010-3483-1298)

제     목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 요구 기자회견

일     시 2018. 3. 13.(수) 13시30분 

보 도 자 료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분담하는 상생에 나서라!”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부담, 카드사들도 함께 나누어야!

- 8개 전업 카드사 연간 약 2조원의 순이익 올릴 때,

267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은 폐업 걱정

- 카드사, 고비용구조 개선· 수수료 협상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일시 · 장소 : 3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  삼성카드 본사 앞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부담, 카드사들도 분담하여야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내수진작과 양극화 문제 해소

를 위해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경제 각 주체들이 최저임

금인상에 대한 각자의 몫을 분담하여야 한다. 카드사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국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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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카드사는‘신용카드가맹점이 줄어들면 카드사 또한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카드수수료 조정 협상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은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며, ‘함께사는 사회’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3. 8개 전업 카드사는 연간 약 2조원의 순이익, 267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은 눈물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3조원(2012년)→ 1.7조원(2013년)→ 2.2조원(2014년)→

2.0조원(2015년)→1.8조원(2016년)으로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카

드이용액(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은 매년 10%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어, 26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은 힘겨

워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5%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4. 카드사 수익·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사용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이 창출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비용을 카드가맹

점에게만 부과하여 수조원의 수익 대부분을 8개 신용카드사가 독식하는 구조는 더 이

상 용인될 수 없다.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이익만을 겨냥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효율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특히, 카드사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만을 위한 막대

한 마케팅 비용을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 또한 신용

카드사는 핀테크(FinTech)와 결합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환

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통한 상생에 나서야

  해외에서는 자영업자단체들과 카드사들 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카드사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진 대형 카드가맹점과 암암리에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일반 카드가맹점과는 협상을 진행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현실적

으로 일반 카드가맹점의 경우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율’에 따라야 하

는 상황이다. 이에 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카

드사도 분담할 것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협

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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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생문화는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간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상생은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및 합리적 가맹수수료 조정 등과 함께 전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

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갑(甲)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베푸

는 단순한 은혜적인 조치가 아닌 현 시기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이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가중된 부담을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조정을 통해

분담하여 상생문화가 정착하는 순간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언론께서 이번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문제

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분담 촉구’자영업자‧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3. 13(화) 오후 1시 30분, 삼성카드본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

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

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참여연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카드수수료협상의 필요성

       : 김남근 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발언2. 카드수수료 실태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3.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발언4. 자동차정비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 정동호 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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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5. 편의점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 퍼포먼스 

    1. 부풀어 오른 풍선 터트리기 

    2. 삼성카드에 카드수수료 인하협상 요구서 전달      

끝.  


